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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발생에 따른 대원콩의 생육 특성 및 수량 변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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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(고온, 한발 등)의 발생으로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

다. 특히, 콩은 생식생장기 고온 장해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, 양분흡수를 억제시키며 식물체내 N, P와 같은 필수원소 

함량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북 전주지역에서 재배된 대원콩의 폭염에 따른 

생육특성 및 수량변이를 분석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 
본 시험은 대원콩을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2018년 6월 20일에 파종하여 2018년 10월에 수확하였다. 재식거리는 

70*15cm로 직파하였고, 파종 이후 콩 생육을 위해 1주 2본으로 재배하였으며 시비량은 콩 표준 시비량인 N-P2O5-K2O = 
30-30-34 kg/ha를 모두 기비로 시용하였다. 개화 이후부터는 관수구와 무관수구로 구분하여 재배하였고, 기타 재배법은 농촌

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. 콩 생육단계에 맞게 초장, 분지수 등 생육조사를 실시하였고, 수확시기에 수량 및 수량구성요

소를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2018년도 폭염일수는 31.4일로 평년(9.8일)에 비해 21.6일 증가하였고, 지역별 평균 폭염일수는 전북(39.3일)이 가장 많았다. 
특히,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콩 재배기간 중 개화 및 착협 시기에 영향을 주어 파밤나방 등 병해충

의 발생과 식물체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. 대원콩의 개화시는 관수구는 7월 26일, 무관수구는 7월 24일로 큰 차이는 없

었지만, 초장, 주경절수, 분지수 등 생육이 무관수구에서 감소하였다. 또한, 관수구에 비해 무관수구에서 수량구성요소 및 수

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. 착협수, 립수, 100립중 모두 관수구에서 2배 이상 높았고, 수량 또한 관수구에서 3배 이상 높게 나

타났다. 이는 예년과 달리 파종기 때 장마가 빠르게 왔고, 개화 및 착협기인 7~8월 중에 폭염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

생육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. 따라서, 콩이 정상적으로 착협되어 안정된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수분흡수량이 급격하

게 증가하는 시기, 즉 개화착협기 때의 적절한 관개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, 향후 폭염에 따른 콩 주요 품종별 생육특

성 및 수량반응 등 피해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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